
달콤한 사진, 달콤한 치유

  얼마 전 뉴스에서 정부가 설탕을 적게 먹자는 캠페인과 당류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뉴스
를 본적이 있다. 이 캠페인의 요지는 단맛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정책을 벌인 것인가? 그 이유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많이 증가
하면서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급증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당류 종합대책까지 
마련한 배경엔 비만과 이에 따른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범은 설탕 같은 당류라는 
위기의식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처럼 단맛을 내는 식품은 인간에게 비만과 당뇨 같은 병을 생기게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달콤한 것을 먹을 때는 뇌에서 연애할 때
와 유사한 신경 물질이 발생한다고 한다. 달콤한 맛은 감정을 고양하고 축 처져 있는 기운
을 북돋워주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는 어린 시절 하드를 과다 섭취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 보면 ‘무드셀라 증후군(추억은 항상 아름다우며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이 이런 것이라고 느낄 때쯤 달콤한 맛이란 단어가 나의 아동기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다고 말하는 달콤한 기억들에 대해서 장년이 된 지금 
그 기억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단맛을 내는 식품은 퇴출
당하는 굴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달콤한 맛은 지루한 일상을 견딜힘을 얻게 한다. 사실   
우리는 설탕이나 꿀이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에 미각에서 단맛은 사치스러
운 맛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맛은 누구나 느끼고 싶은 맛이며, 욕망이고 한편으로는   
일정부분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김형섭의 사진은 이런 단맛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원색의 다채로운 색채와 함께 보기만 해도 단내가 날 것 같은 사실적인 질감을 바탕으로 
표현했다. 김형섭이 이 전시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의도는 단맛을 통해서 사랑을 잃은 
사람이 아픔을 치료하듯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단맛을 통해서 치유하는 
가능성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들은 초콜릿, 껌, m&m, 젤리 빈,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인생의 작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기도 한다.
  손톱 아래의 작은 가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없는 것처럼, 인생에서 작은 위안을 주는 단맛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치유해 준다. 사진가 김형섭은 아들이 ‘야경증’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 사탕을 
먹고 울음을 그친 경험을 본 것처럼 달콤한 음식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지고, 결
국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탐미와 쾌락을 완성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기업에서  
대량생산한 츄파춥스, 마시멜로, 젤리 빈과 같은 단맛을 내는 상품을 선택해서 촬영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단맛을 선사하는 제품과 인간의 욕망 문제와 ‘단맛에 대한 평등
한 만족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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